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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일중 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기조 

  

1. 중국의 대미외교와 주변외교의 일환 

 

중국의 한일중 협력에 대한 기본 인식과 태도는 중국의 대미외교와 주변국 외교에 영향을 받으며 변

화하는 하위 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선 중국의 주변 외교의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한일중 협력

을 추진하는 데 중요하게 상정하고 있는 과제는 첫째 국가 통일, 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 지역인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혼란, 급격한 현상 변경 등 안보 불안을 방지하는 것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인접 지역의 안정 확보와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

치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한국, 북한, 일본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협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들에서 반중 기조가 조성되고 이로 인해 미국이 주도

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빌미가 되면서 중국이 안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

로 유지해야 하는 동기가 커진다. 

아울러 중국은 주변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반중국 연대 형성을 견제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탈동조화와 디리스

킹에 대응해서 대외개방과 경제 세계화를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매년 연초 제시하는 주요 

중국 외교과제에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한일중 협력을 2021

년 7대 외교과제와 2022년 8대 외교과제로 제시하면서 중요시해 오고 있다(王毅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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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a; 2021b). 중국은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하면서 비전통 안보 분야, 예컨대 기후 변

화, 공중보건,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중 협력 역시 미국 

주도의 탈중국화, 탈동조화, 디리스킹에 대한 대응 협력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

큼 한일중 협력에서도 경제협력과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王迎晖 2023). 

 

2.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견제 

 

중국은 한미일 협력이 북한 위협을 빌미로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협력과 

연대라고 인식하고 비판하고 있다(张弛 2023). 중국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인민일보 논평에서 “한미일 삼국 동맹이라 칭하고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소(小)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으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을 ‘신냉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

다(钟声 2023).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만,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노골적인 내정 간섭

이며 중국과 주변국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간시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비판은 미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즉 미국

이 중국과 인접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 포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의도와 

전략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공세를 

자제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국내 반대가 거세고, 한일관계에 내재한 역사 및 영토 문제 또한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우

므로 미국이 의도하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성 전망을 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결국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 구도에서 한일관계를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

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정책 방향이 한일관계에 내재한 다양한 갈등 문제를 부각하고 이

를 한미일 협력 강화를 견제하는 데 동원하는 전략과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중국은 한

일의 협력은 약화시키는 한편, 일본과 한국 개별 국가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양자 차원에서 중일 및 한중 협력 공간을 확장하려 할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한미일 연대가 강화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상황

에서 한일중 협력을 통한 미국 견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의 반중 연대를 약화

하기 위한 기제로서 한일중 협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예컨대 왕이(王毅) 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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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이례적으로 2023년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한일중 3국 협력 국제포럼에 참석해 행한 연설 

내용은 중국이 한일중 협력에 적극적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즉 왕이는 "중·일·한 3국과 아시아 각

국은 개방된 지역주의를 실천하고 포용적인 아시아의 가치를 고취하며, 전략적 자주 의식을 배양하

고 지역의 단결과 안정을 유지하며, 냉전 사고의 권토중래를 배격하고 패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

국과 자기 지역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확실히 잡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王毅 2023).  

요컨대 왕이는 연설에서 미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협력이 

사실상 중국 견제용이라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신중하고 자주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를 견제하기 위해 한일중 협력을 추동하고자 하

면서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향해 사실상 우려의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3. 북중러 연대와의 균형 모색 

 

중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러 연대를 모색하는 데는 아직 유보적이다. 북한이 북

중러 연대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일단 중

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신냉전론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심지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냉전에 반대한

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과 달리 러시아에 대한 명

확한 지지 태도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 지원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중국은 우크

라이나 사태로 인해 미국,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현실

성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쟁의 평화적인 조기 종식을 주창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중재

국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접경한 북한에서 야기되는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 북한은 핵위기, 미사일 도발, 경제난 등으

로 수시로 중국 국경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향해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서 제기

하는 이면에는 북한발 안보 불안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다. 북한은 연이은 도발을 통해 북중러의 

연대를 견인하고자 한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대립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전략적 부담이 가중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

은 북한이 러시아에 과도하게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북러관계의 밀착을 견

제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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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에 기권하는 등 러시아와 공조

하여 북한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의 수교 75주년을 맞이

하여 양자 간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도 빈번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중국은 현재 직면한 복잡한 딜레마로 인해서 북중러 협력 참여와 병행하여 외교적 균형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을 향한 외교적 접근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의 참여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중국은 아직은 한미일 협력을 견제, 대응하기 위해서 북중러 연대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동하려는 북중러 연대 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가능한 한 북중러 연대보다는 

한일중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견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방지

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Ⅱ.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의 중국의 전략과 과제  

 

중국이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점을 두었던 과제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주

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삼국 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과 공세에 대한 대응 메

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리창(李强)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이견에는 직접적인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원론적인 언급을 통해 관계를 관리하고자 했다. 예컨대 리 

총리는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하자고 

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하는 좋은 이웃과 상호 성취하는 동반자'라 했고, 일본을 향해서는 

'차이를 적절히 관리해 건설적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반면에 리창 총리는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주장은 명확히 제기했다. 예컨대 리창 총리는 ‘집

단화와 진영화 반대’, ‘진정한 다자주의의 실천을 통한 동북아의 안정’을 주장하여 미국이 동맹과 소

다자 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국과의 정상회의에서도 ‘경

제무역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와 안보화에 대한 반대와 글로벌 산업망, 공급망 안정 수호’를 강조하면

서 사실상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과 무역에서의 대중국 통제에 대해 견제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첨

단기술 및 무역 통제에서 이탈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한일중 협력을 노골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는 데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일중 협력이 유지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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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한일중 정상회의

를 앞두고 5월 20일 대만에서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賴清德)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은 대만 문

제에 예민해 있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궁극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고질적

인 과제이다. 결국 중국이 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은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 라이칭더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제 회

의인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각인 시키고자 했다. 중국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결국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의 견지’ 라는 반응을 얻어냈고, 일본에게는 ‘1972년 일

중공동성명에서 확립한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의 견지’라는 응답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中华人

民共和国外交部 2024b,c). 한중 정상회의 이후에는 ‘하나의 중국’과 관련 ‘원칙 견지’와 ‘존중’ 사이에

서 표현 차이를 두고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중국은 이 문구를 고집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중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록 대만 문제에 대한 의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는 있지만, 결국 대만 문제는 미중관계의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미중

관계의 갈등이 깊어져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에

서 중국이 선호하는 원칙적 입장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북한을 의식하며 북핵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논의 끝에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 지속’이라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타협했다. 합의 내용이 원론적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은 중국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여 과정에서 다분히 북한을 의식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결국은 

정찰 위성 발사라는 북한의 기습 도발과 그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막지는 못했다. 요컨대 중

국은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중 협력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그 결과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

게 되고 다시 한미일 협력의 빌미가 제공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Ⅲ.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함의와 과제 

 

한일중 세 나라는 25년의 협력 역사를 축적하였고 8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협력 의제나 분야가 정착되지 않았고 뚜렷한 실질적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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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성과도 만들지 못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도 산고 끝에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었지만 한일중 

협력이 정착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합의나 협력 성과를 찾기는 쉽지 않다. 특히 삼국 

모두 미중 경쟁의 파고와 북한발 한반도 불안정이라는 공통의 외교 안보적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전략에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함으로써 한일중 협력

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에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재난구호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지만 경제와 비전통 안보 분야에 집중되었

고 향후 합의한 내용이 실제 협력으로 진전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대통령실 2024). 그리

고 한중관계에서는 사드 갈등이후 위축된 통상, 문화 및 관광 등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재개될 

수 있는 출로를 열어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성과가 있었다. 반면에 한일중 삼국이 각각 중

요하게 상정한 쟁점과 현안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주장을 병립하는 타협에 머물렀다. 

즉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데 머물렀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 역시 상호 이견과 갈등을 내재한 한일중 삼국이 오랜 공백을 끊고 협

력을 모색하기 위해 회의를 재개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삼국은 모두 이번 

회의에서 갈등과 이견을 자제하고 최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삼국 간 관계 개선의 기초를 다

지고 협력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런데 한일중 삼국의 신중한 행보의 이면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 

삼국 공히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될 수 있는 미국의 정책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 그리고 동아시아 정

세의 유동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상이한 전략적 판단을 갖고 일단 이번 정상회의에 참여하였고 신

중하게 관계 개선을 타진했다. 요컨대 미국 대선 이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든 불확실성

이 해소되면 한일중 삼국 협력도 그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한일중 

협력은 그 자체의 협력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미중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견제와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 및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일중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전략은 북한에 의해 시험대에 

올라 있다.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 당일 기습적으로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고 정상회의 종료 

후 발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이례

적으로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 난폭한 내정간섭’이라며 즉각적으로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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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과 거친 반응은 한편으로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북한 비핵화를 제기한 

한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중관계는 올해 수교 75

주년을 맞이하여 ‘친선의 해’를 설정하고 고위급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4a). 그렇지만 북한은 자신이 적극적인 북중러 연대에는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

려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에 강한 경계와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중

국은 국내외에 산적한 과제를 고려할 때 북한발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하고 있다. 예컨대 북핵과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한일 정상이 우려와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리창 총리는 ‘관련 측의 자제 유지와 사태 악화의 예방’이라는 기

존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면서 안정 유지에 방점을 두었다.  

과거 한중관계 악화의 주요한 사건이었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6년 사드 갈등 모두 그 

출발은 북한의 도발에 의해 촉발되었다. 한중관계의 개선을 견제하고 북중러 연대를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향후 더욱 거친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은 한일중 협력과 북

중러 연대,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 변수 또한 향후 한일중 협력의 지속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EAI 이슈브리핑 
 

 

 

ⓒ EAI 2024 

9 

참고 문헌 

 

대통령실. 2024.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5월 27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kwl3PqxA (검색일: 2024년 5월 28일) 

王毅. 2019. “王毅谈2020年中国外交六大任务.” 12月 13日. 

https://www.fmprc.gov.cn/web/wjbz_673089/xghd_673097/201912/t20191213_758

7005.shtml (검색일: 2022년 9월 22일) 

______. 2020. “王毅谈2021年中国外交七大任务.” 12月 11日. 

https://www.mfa.gov.cn/wjdt_674879/gjldrhd_674881/202012/t20201211_7732944.s

html (검색일: 2023년 5월 22일) 

______. 2021a. “王毅国务委员兼外长就2021年国际形势和外交工作接受新华社和中央广播电视总台

联合采访.” 12月 30日.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202112/t20211230_104772

88.shtml (검색일: 2022년 9월 22일) 

______. 2021b. “2021年中国外交：秉持天下胸怀，践行为国为民——在2021年国际形势与中国外交

研讨会上的演讲.” 12月 20日.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202112/t20211220_104718

37.shtml (검색일: 2022년 9월 22일) 

______. 2023. “把握正确方向，共同振兴亚洲—王毅在2023年中日韩合作国际论坛开幕式上的致

辞.” 7月 3日. https://www.mfa.gov.cn/zyxw/202307/t20230703_11107030.shtml (검색

일: 2024년 5월 28일) 

王迎晖. 2023. “美国联盟战略: 发展、调整与困境.” 『亚太安全与海洋研究』 2023年 第4期. 

张弛. 2023. ““美日韩三边合作核心目标转向：从应对“朝核威胁”到“牵制中国”.” 『東北亚论坛』 

2023年 第3期. 

钟声. 2023. “构筑“小北约式”三边同盟损害亚太和平稳定.” 『人民日报』 8月 29日 第017版.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4a. “赵乐际在“中朝友好年”开幕式上的致辞（全文）.” 4月 12日. 

https://www.mfa.gov.cn/zyxw/202404/t20240412_11281105.shtml (검색일: 2024년 5

월 28일)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kwl3PqxA
https://www.fmprc.gov.cn/web/wjbz_673089/xghd_673097/201912/t20191213_7587005.shtml
https://www.fmprc.gov.cn/web/wjbz_673089/xghd_673097/201912/t20191213_7587005.shtml
https://www.mfa.gov.cn/wjdt_674879/gjldrhd_674881/202012/t20201211_7732944.shtml
https://www.mfa.gov.cn/wjdt_674879/gjldrhd_674881/202012/t20201211_7732944.shtml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202112/t20211230_10477288.shtml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202112/t20211230_10477288.shtml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202112/t20211220_10471837.shtml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zyjh_673099/202112/t20211220_10471837.shtml
https://www.mfa.gov.cn/zyxw/202307/t20230703_11107030.shtml
https://www.mfa.gov.cn/zyxw/202404/t20240412_11281105.shtml


 

 

EAI 이슈브리핑 
 

 

 

10 

 

ⓒ EAI 2024 

______. 2024b. “李强会见韩国总统尹锡悦.” 5月 26日. 

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26_11311724.shtml (검색일: 2024년 5

월 28일) 

______. 2024c. “李强会见日本首相岸田文雄.” 5月 27日. 

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27_11311818.shtml (검색일: 2024년 5

월 28일) 

 

 

 

 

  

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26_11311724.shtml
https://www.mfa.gov.cn/zyxw/202405/t20240527_11311818.shtml


 

 

 

EAI 이슈브리핑 
 

 

 

ⓒ EAI 2024 

11 

■ 이동률_EAI 중국연구센터 소장, 동덕여자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한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4) hspark@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5월 29일 

“한일중 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979-11-6617-760-6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